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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010년 1월에서 2010년 12월까지 경기도 광명 소재 산부인과에서 초진에서부터 분만까지 동일 병원에
서 실시한 산모 중 37주 이후에 정상 분만한 141명(비직업인군 73명과 직업군 68명)을 대상으로 태아, 
신생아체중 및 분만방법을 산모의 직업여부에 따라 비교 분석하여 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임신후 37주 기간의 산모체중 및 평균임신기간은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2. 37주시 태아체중은 비직업군은 평균 2.90±0.27 kg, 저체중아 비율은 2.75%, 직업군에서는 평균 

2.76±0.28 kg, 저체중아 비율은 10.3%로 나타나 비직업군에서 37주 태아체중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다(p<0.05).

3. 신생아체중은 비직업군은 평균 3.42±0.43 kg, 직업군은 3.18±0.35 kg으로 비직업군의 신생아체중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4. 분만방법은 비직업군에서 제왕절개수술이 32.9%, 직업군에서는 16.2%로 비직업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게 나타났다(p<0.05).

 
■ 중심어 :∣태아∣신생아∣분만방법∣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fetus, newborn infant, and delivery methode of 141 women 
who received medical service from the first examination to the delivery in an obstetrics and 
gynecology specialized hospital located in Gwangmyeong, Gyeonggi-do from Jan. 2010 to Dec. 
2010 and had a regular delivery after 37 weeks of pregnancy (73 non-employed and 68 
employed women), depending on employment state of the subjects.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study.  
1. The weight of the mothers after 37 weeks of pregnancy and the average gestational ag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depending on the employment state. 
2. In 37 weeks, the average fetal weight in the non-employed group was 2.90±0.27 kg and 

the rate of small for gestational age infants was 2.75%. Meanwhile, the average fetal 
weight in the employed group was 2.76±0.28 kg and the rate of small for gestational age 
infants was shown to be 10.3%. It is known that the fetal weight of the non-employed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37 weeks of pregnancy (p<0.05).

3. The newborn infant weight of the non-employed group was 3.42±0.43 kg in average while 
that of the employed group was 3.18±0.35 kg. It is known that the newborn infant weight 
of the non-employed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p<0.05).

4. In terms of delivery method, cesarean constituted 32.9% in the non-employed group while 
constituting 16.2% for the employed group. It is known that cesarean was shown to be 
significantly higher among the non-employed group (p<0.05).

■ keyword :∣Fetus∣New Born Infants∣Delivery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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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다양한 근로 형태의 확산과 여

성의 사회참여 요구 증대로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인구

는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자에 

비해 여자 48.3%로 미국여성 60.0%, 일본여성 49.6%에 

비하여 낮다. 특히 25∼30세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이 두드러지게 낮은 편으로,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 시기의 여성들이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

에서 퇴출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1]. 

국내․외에서의 가임여성의 직장생활이 증가함에 따

라 산모들의 취업활동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여

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김 등[2]은 활동성이 

높은 직업군일수록 조기분만율 및 저체중아 분만이 높

다고 보고하였으며, Teitelman AM[3] 등은 과도한 업

무 또는 오랜 시간동안 서서 작업하는 등의 피로가 많

은 직업의 여성에서는 조기분만 및 저체중아의 발생이 

많다고 하였다. 하지만 Klebanoff MA[4] 등에 따르면 

임신 중의 신체활동이 반드시 임신결과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산모의 직업활동에 따른 출

산 특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상반된 의

견이 있지만 대부분 신생아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신초기부터 출산까지 동일 병원에서 이루어

지지 않아 정확한 데이터 관리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병원에서 초진부터 출산까지 실

시한 산모 중 37주 이후에 정상 분만한 산모를 대상으

로 하여 태아 및 신생아체중, 분만방법을 산모의 직업

유무에 따라 비교 분석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에 기초가 

되고자 하였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2010년 1월에서 2010년 12월까지 경기도 광명 소재 

산부인과에서 초진에서부터 분만까지 동일 병원에서 

실시한 산모 중 37주 이후에 정상 분만한 141명(비직업

군 73명, 직업군 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임신 전의 체중 및 신장은 최초 진료시 산모가 기록

한 자료를 사용하고, 각 주수별 진료시 산모의 체중을 

측정하였다. 또한 37주에서의 태아 체중 측정은 초음파 

장치(ALOKA사의 SSD-@5)를 사용하여, 아두대횡경

치(Biparietal diameter, BPD), 대퇴골 길이(Femur 

Length, FL), 복부둘레(Abdominal Circumference, AC)

의  3가지 측정값을 이용한 Hadlock(1985)[5] 방법으로 

측정하였다(식 1).

Log10 EFW = 1.335 - 0.0034(AC)(FL) + 

0.0316(BPD) + 0.0457(AC) +  0.1623(FL)         (1)

EFL : estimated fetal weight [g]

임신 전 산모의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 

BMI)는 대한비만학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저체중

(∼18.4 kg/m
2), 정상체중(18.5∼22.9 kg/m2 ), 위험체중

(23.0∼ kg/m2)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6].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17.0을 사용하여, 직장생활 

여부에 따른 분만방법의 차이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

이가 없다는 가설아래 교차분석을 하였으며, 직업유무

에 따른 총 임신기간의 차이, 임신기간 중 산모의 체중

변화, 37주시의 태아 체중 및 출생 신생아의 체중 등은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Ⅲ. 실험결과

1. 산모의 일반적인 특성
37주 이후의 정상분만 산모 141명(비직업군 73명, 직

업군 68명)을 대상으로 직업유무에 따른 분만특성을 알

아보았으며, 대상군의 기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산모의 

평균 연령은 비직업군이 33.2±3.78세, 직업군이 

32.0±2.92세 이며,  35세 이상의 고령산모[7]는 비직업

군에서 26명(35.6%), 직업군에서 14명(20.7%)으로 비 

직업군에서의 고령산모비율이 조금 높았다. 

임신 전 체중은 비직업군 및 직업군 각각에서 

55.8±9.05 kg, 54.8±6.82 kg으로 나타났다. 키는 비직업

군이 160.3±4.98 cm, 직업군이 161.5±5.31 cm이었으며, 

임신 전 BMI는 비직업군과 직업군에서 저체중이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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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였으며, 위험체중 이상이 각 각 21.9%, 17.6%의 

분포를 나타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maternal 

Characteristics
No job
(%)

Job(%) Total (%)

Age
(year)

20∼29
30∼34
35∼

11(15.1)
36(49.3)
26(35.6)

13(19.1)
43(63.2)
14(20.7)

24(16.8)
79(55.2)
40(28.0)

Average±SD 33.2±
3.78

32.0±
2.92

Pre-
pregnanc
y  weight

(kg)

∼50
50.1∼60.0
60.1∼70.0

70.1∼

21(28.8)
37(50.7)
10(13.7)
5(6.8)

16(23.5)
40(58.8)
10(14.7)
2(3.0)

37(25.9)
77(53.8)
21(14.7)
8(5.6)

Average±SD 55.8±
9.05

54.8±
6.82

Height
(cm)

∼155
155.1∼165.0

165.1∼

11(15.1)
51(69.8)
11(15.1)

8(11.8)
49(72.0)
11(16.2)

17(11.9)
103(72.0)
23(16.1)

Average±SD 160.3
±4.98

161.5
±5.31

BMI
(kg/m2)

∼18.4
18.5∼22.9

23.0∼

7(9.6)
50(68.5)
16(21.9)

7(10.3)
49(72.1)
12(17.6)

14(9.8)
99(69.2)
30(21.0)

Average±SD 21.7
±3.51

21.0
±2.41

Total 73 68 141

No job : Subject of having no job activity during pregnancy
Job : Subject of having job activity during pregnancy

2. 임신 37주의 산모 체중변화
임신기간의 산모 체중은 임신기간 및 제왕절개수술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신후 37

주 기간의 체중을 비교하였으며, 체중변화는 ACOG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Technical Bulletin No. 179[8]를 참고하여 임신기간의 

체중 증가값이 11.4∼15.9 kg인 경우를 정상체중 증가, 

11.3 kg이하를 저체중 증가, 16.0 kg이상을 과체중 증가

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비직업군은 저체중 증가가 

42.5%, 과체중 증가가 15.0%였으며, 직업군은 저체중 

증가가 55.9%, 과체중 증가가 11.8%로 나타났으며, 전

체적으로 11.8±3.69의 평균 증가를 보였으며, 직업유무

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Change of maternal weight during 
pregnancy(~37 weeks)

Change of
maternal weight 

(kg)
No job (%) Job (%)

Total
(%)

p-
value

∼11.3
11.4∼15.9

16.0∼

31(42.5)
31(42.5)
11(15.0)

38(55.9)
22(32.3)
8(11.8)

69(48.9)
53(37.6)
19(13.5) 0.182

Average±SD 12.2±4.04 11.4±3.28 11.8±3.69

     

3. 37주 태아의 체중비교
조기분만의 기준이 되는 37주시 태아의 체중을 초음

파검사법으로 측정 후 김 등[9]의 논문을 기준으로 하

여, 임신 37주시 평균체중 백분위수의 10% 이하인 2.46 

kg까지를 경량아(small for gestational age infants : 

SGA infants), 10% 초과 90% 미만인 2.47∼3.39 kg까

지를 적정체중아(Appropriate for gestational age 

infants : AGA infants), 90% 이상인 3.40 kg 이상인 경

우를 과체중아(Large for gestational age infants : 

LGA infants)로 구분하였으며[10], 그 결과(table 3) 비

직업군은 평균 체중이 2.90±0.27 kg, 저체중아 비율은 

2.75%로 나왔으며, 직업군에서는 평균체중이 2.76±0.28 

kg, 저체중아 비율은 10.3%로 나타나 비직업군 산모의 

37주 태아 체중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Table 3. Fetal weight at 37 weeks

Fetal weight 
(kg)

No job (%) Job (%) Total (%)
p-
value

∼2.46
2.47∼3.39

3.40∼

2(2.75)
69(94.5)
2(2.75)

7(10.3)
60(88.2)
1(1.5)

9(6.4)
129(91.5)
3(2.1) 0.002

Average±SD 2.90±0.27 2.76±0.28 2.83±0.28

4. 신생아 체중비교
조산이 아닌 37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출생체중을 

산모의 직업여부에 따라 비교한 결과 비직업군은 평균 

3.42±0.43 kg, 직업군은 3.18±0.35 kg으로 비직업군의 

신생아체중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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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new born infant weight 

New born infant
weight (kg)

No job (%) Job (%) Total (%) p-value

Average±SD 3.42
±0.43

3.18
±0.35

3.31
±0.41 0.001

5. 산모의 총 임신기간 
산모의 총 임신기간은 직업군은 평균 39.40±1.17 주, 

비직업군은 39.32±1.12 주, 전체39.35±1.14 주로 직업군

에서 임신기간이 길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Table 5. Mean gestational age(wk)

Mean 
gestational 
age(wk)

No job 
(%)

Job (%)
Total 
(%)

p-
value

Average±SD 39.32
±1.12

39.40
±1.17

39.35
±1.14 0.686

6. 분만방법 비교
조산이 아닌 37주 이후에 분만한 전체 산모중 직업군

은 정상분만이 57명(83.8%), 제왕절개가 11명(16.2%) 

이였으며, 비직업군은 정상분만이 49명(67.1%), 제왕절

개가 24명(32.9%)으로 직업을 가진 산모그룹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p<0.05) 정상분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6].

Table 6. Delivery methode

Delivery
No job 
(%)

Job
(%)

Total
(%)

p-value

normal 
cesarean 

49(67.1)
24(32.9)

57(83.8)
11(16.2)

106(75.2)
35(24.8) 0.009

Ⅳ. 고 찰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

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출산연령은 늦어지고 있

다[11]. 여성의 경제활동이 신생아에게 많은 영향을 주

고 있다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저체중아, 조

기분만 등과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가 대부분이며, 정상

분만인 경우에서의 태아 및 신생아 특성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Schieve 등[12]은 임신 중 체중의 증가가 저체중 증

가인 경우에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 출생과 관련이 있다

고 하였으며, Cogswell 등[13]은 임신 중 체중의 증가가 

과체중 증가인 경우에는 제왕절개수술 및 과체중아 출

생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임신기간 동안의 산

모 체중증가는 조산아 및 신생아의 체중과 제왕절개 수

술에 의한 분만방법 등에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낸다. 

임신 37주에서의 산모체중변화는 저체중 증가가 직업

군에서, 과체중 증가가 비직업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비직업군의 체중 증가가 많았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김 등 [2]

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태아의 체중은 신생아 체중 및 분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뱃속의 태아체중을 측정하는 방법은 

1929년 Scammon 등[14]에 의해 X선을 이용하여 태아

의 두위발달과 임신연령의 연관관계를 발표하였으며, 

Thompson 등[15], Campbell[16] 등 여러 연구에 의해 

초음파를 이용하여 태아를 계측가능하며, 이 값을 이용

하여 태아체중을 측정할 수 있음을 보고한 이후 태아체

중측정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 등 [17]은 직업군에 따라 신생아 체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Marbury 등[18]은 산모의 직업유

무가 신생아 체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지는 않았지만 임신 8개월 이후 까지 직장생활을 한 산

모군에서 더 좋은 임신결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직업군의 37주 태아체중이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으며, 과체중아의 비율도 비직업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윤 등[19]은 신생아의 체중에는 임신 전 산모의 체중, 

분만시 체중 및 임신기간중 산모의 체중증가가 많을수

록 신생아의 체중이 증가한다고(p<0.05)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비직업군의 산모 체중증가가 유의하지

는 않지만 높게 나타났고, 신생아의 체중도 비직업군이 

유의한 범위에서 높게 나타나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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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등[20]은 임신 전 및 출산 전 산모의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제왕절개의 빈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제왕절

개에 의한 분만의 경우 정상분만의 경우보다 산후 회복

지연, 의료비 증가 등으로 인해 산후우울증이 높게 나

타난다는 결과[21]도 보고되고 있어 출산 전 BMI관리

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많은 연구결과에도 산모의 직업활동이 임신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의견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타 연

구와는 차별되게 임신 초기부터 분만까지 한 병원에서 

이루어진 산모를 대상으로 하여 산모의 이력추적이 정

확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산모의 직

업활동이 태아 및 신생아체중, 분만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 추후 관련 연구에 기초자료로 

충분해 보이며,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산모의 직업종류 

또는 업무강도 등에 관한 구분이 없이 직업군과 비직업

군으로만 구분한 연구로 산모의 업무 강도에 따른 영향

에 관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면 더욱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7주 이후 정상분만한 산모 141명(비

직업군 73명, 직업군 68명)을 대상으로 산모의 직업유

무에 따른 태아, 신생아 및 분만특성을 관찰하여 보았다. 

1. 산모의 연령은 비직업군과 직업군이 각각 33.2±3.78

세, 32.0±2.92세,  산전 BMI는 각각 21.7±3.51, 

21.0±2.41이었다. 

2. 임신 37주시 산모의 체중은 비직업군이 12.2±4.04, 

직업군이 11.4±3.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임신 37주시 태아의 체중은 비직업군이 2.90±0.27 

kg, 직업군이 2.76±0.28 kg으로 비직업군에서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4. 총 임신 기간은 차이가 없었으며, 신생아 체중은 

비직업군에서 3.42±0.43 kg, 직업군에서 3.18±0.35 

kg으로 비적업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5).

5. 분만방법은 비직업군이 32.9%, 직업군이 16.8%로 

비직업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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